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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0년 이상 전에 창건된 이 곳은 신불분리형이 나오기 
전까지 사원과 신사 두개의 역활을 담당했습니다. 전성
기에는 수천명의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. 푸른 녹색의 
이끼가 아름다워 인기 관광지입니다.

헤이센지 하쿠산 신사

이 오래된 오두막은 에도시대 의사인 야마모토 즈이안 에 
의해 돌을 절단하는 곳에 세워졌습니다. 또한 이곳에서는 
후쿠이 각지의 건설에 사용된 샤쿠다니석가 채굴되었습
니다. 또한 번주 마츠다이라 슌가쿠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
인물의 비밀회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. 현재는 주위에 
둘러싼 아름다운 정원의 경치를 즐길 수있는 현대적인 
레스토랑이 있습니다.

단간도

이 곳에서는 건축용 돌을 사람 손으로 발굴하던 시대의 
흔적을 볼수 있습니다. 안내 투어로만 볼수 있는 돌 절단 
장소는 매우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. 인공
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동굴 벽에는 많은 흠이 남아 
있어 어떻게 돌이 깎여 나온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. 천장
이 부분적으로 바깥쪽으로 열려 있어 그곳으로 햇빛이 
들어와 주변에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. 

미야다니 석절장

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멸망되기전 이 지역은 큰 도시가 있었습
니다. 이 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국가특별사적으로 
지정되었습니다.

멸망되기 전의 마을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당시의 건축기술을 
사용해 마을풍경의 일부를 복원했습니다. 복원마을에는 당시의 
의상을 입은 마을사람이 다가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
낌을 받습니다.

또한 근처에는 후쿠이현립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박물관이 
있고 그 지역이나 유적의 역사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.

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

거대한 불상에 방문객은 경외심을 불러 일으킵니다. 
건물안에 있는 부처의 좌상으로는 일본에서 제일 큰 
것입니다. 넓은 공간의 벽에는 1281체의 작은 불상
들이 놓여 있습니다.

에치젠 다이부츠(대불상)

다이안젠지 본당에서 조금 걸어가면 마츠다이라의 
묘소가 있습니다. 여기는 후쿠이에서 채굴된 특별한 
돌 샤크다니석으로 만들었고 묘소의 바닥은 총1360
장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.

다이안젠지-센초지키


